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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론, 정리헤I굅요하다

0. 총여학생회론 - 지겨워도 피해갈 수 없는 것, 무서워도 눈감을 수 없는 것

델타페미니스트#4가 선거를 준비하는 여성주의 동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에 대

해 대답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안개처럼 퍼져있어 늘 곁에 있어서 포근하긴 하지만 막상 확

실한 것울 건질 수는 없는 ‘노땅들’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단 혹은 세대로서 - 따라서 결집되고 정리된 어떤 ‘내

용,으로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늘 괴로워했고, 매년 제대로 결론짓지 못했던

총여학생회론이다. 우리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라가보다는 대학 여성운동의 고민의 한 축을 이루어 왔던 어떤

주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물로서, 그리고 고민의 축적된 궤적으로서 이 제언울 받아들여주기를 원한다. .

총여학생희론에 대한 고민은 매년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확실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학생희구조의 가부장

성, 여성문제 자체를 비가시화하는 정치의 의미와 일련의 구조들, 그리고 자신의 태생과 존재근거를 위반하는 권력

의 독점에 대해 맹렬히 비판해 왔다. 그러나 비판 이후에는 딱히 붙잡을 손이 없었다. 새로운 전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자치를 말했지만,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무엇이었고 우린 늘 불안했다. ‘저 길이 아니라는 건 분

명해.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거지?' 라는 느낌.

이제 우리는 총여학생회라는 단어에 얽혀있는 배신감과 비판들, 대안을 바랬던 상상력의 긍정성과 부정성, 그

리고 모든 불확실함들을 좀더 명확히해보려고 한다. 물론, 당연빠따로,‘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들 중 누가 ‘정답'을 바란단 말인가? 고민의 정당한 축적물이면 충분하다. 지금/여기에서 자치를 고민하고 총여학

생회를 고민하는 당신들의 열정과 진지함이면 충분하다.

1. 총여학생회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우선 우리 머릿속에 멋대로 들어앉아 있는 총여학생회의 모습들을 전형화해보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

다.이렇게나누어보자.      .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리자로서의 총여학생회

, 아무리 투표을이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 해도,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여학
생조직으로서의 ‘총여학생회,. 바로 그 대표성과 역사 속에서 안착화된 총여학생회의 위상/공간/재정으
로 인해 총여학생회는 다른 어떠한 여성 개인이나 자치단체보다 강력할 수 있다. 우리가 총여학생회

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그 강력함 때문이다.

(2) 자치‘켤서,'로서의 총여학생회

여성행동선본의핵심적정책기조.총여학생회의존재이유는‘학생회'라는점보다는총‘여’학생회리
는 점에 있다. 즉, 그것은 여성주의적 공간이며 여성운동의 공간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여성주의/여성

•

운등은 권위주의와 위계에 반대하며 소수자의 다앙성과 차이들에 주목하는 정치이다. 여성문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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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되어 ‘2만 연세의 문제’로 봉합될 수 없으며, 여성해방은 ‘인간해방伽으로 뭉뚬그려질 수 없다. 따라

서 지긋지긋하고 가식적인 선거판에서 50% 투표율 중 50%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해도 그 집

단이 ‘5천 여학우’를 대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총여학생회를 하려는 이유는 ‘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에

독점되어 있던 대표성/권위/공간/재정/의사결정권을 더 많은 다양한 여성집단들(자치단체들)에게 되돌

려주고, 바로 그녀들이 총여학생회 본연의 존재이유에 걸맞게 더많은 여성운동들을 펼칠 수 있게 하

기 위해서이다.

(3) 멋진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총여학생회

복지공약?솔직히귀찮아.내가왜남의일을‘대신’해줘야해?내가총여학생회에서하고싶은일

들은, 내가 자치단체에서 하고싶었던 일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 나는 내가 가진 정치가 옳다고 믿어.
아무리 상대적이라 해도, 여성창조자들(뭘 창조하는데? 뭐 어쨌든.)보다는 옳다구. 확실해I 그런데 왜

굳이 자치단체 말고 총여학생회를 하려고 하냐구? 그게 훨씬 폼나잖아. 힘도 쎄고. 돈도 많고 운동은
확장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어떤가? 얼핏 대립적인 것처럼 그려진 이 세 가지 전형적인 상들 속에는 사실상 수많은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

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다고, 그러니 객관식으로 답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총여학생회가 뭐야?’’, ‘‘너는 왜 총여학생회를 하려고 해?”라고 주관식으로 주어졌을 때, 대답

하기란 만만치 않다. 그래도, 일단 머리부터 아파오기 시작하는 건 비단 당신만의 증상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총여학생회론에 대한 혼돈의 핵심이 ‘학생희,와 ‘자치질서'의 대립쌍에

있다고 생각한다.

2. “나쁠 수밖에 없는 총여학생회’' vs. “좋을 수밖에 없는 자치질서” ?

지금 현재, ‘자치질서’, ‘자치단체’ 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동

시에, ‘학생회,라는 단어만큼 깝깝하고 비관적인 냄새를 풍기는 단어가 우리에게 또 있을까? 혼란은 바로 이러한
‘모호한 공감대’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부터 질문은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정말 몹쓸 것인가?

자치질서는 정말 학생회의 유일무이한 ‘대안,인가? 다시 말해서, ‘학생회'와 ‘자치질서’는 대립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회의 어떤 점을 싫어했는지를 다시 곱씹어보아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

자면 이렇다. : 첫째, 학생회구조는 여성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고 정치화하지 못했다. 학생회를 ‘대중조직/조합조직,
으로 바라본다 해도 그 ‘대중’ 속에는 여성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학생회를 ‘정치조직’으로 바라본다 해도 그 ‘정치'

속에는 여성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은 학생회에 대해서

도 유효했다. 둘째. 학생회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학생회장은 특별한 인간이며, 학생회 집행부는 ‘일반학

우,보다 더 많은 정보접근방법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의사결정권, 그리고 더 많은 돈과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어째
서 학생회가 권력체여야 하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학생회는 완전한 대표체인 척한다. 대표라니! 저들이 하
는 저 말은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저들이 하는 저 사업은 내가 동의한 것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대표할 때도 있

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는 ‘언제나’, ‘모두의, 학생회라고 말해진다. 이건 기만이
다. . . . . .

그런데 문제는 학생회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냐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허무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회는 없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 애초의 의미들, 남아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섣불리 학생회의 반정립으로서 ‘자치질서'를 사고해 왔다. 여기서 여성행동 선본의 정책기조를 잠시 떠올려
보 자 .



연 백

8 번

맞는 말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학생회는 나를 대표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학생회'는 너를 대표할 수 있다”

는 뻔뻔함과 거만함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희,'라는 문제의식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의 오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자치질서'를 사실상 ‘총여학생회’의 대립물로 구성함으로써

(예를 들어 “여성문제는 대표될 수 없다”, “선거에서 당신이 던지는 표는 위임이 아니라 동의의 표시이다” 라는 진

술들을 생각해 보라), 총여학생회와 자치질서 모두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총여학생회는 없어져야 하는

가? ‘학생희'이기 때문에? 대의정치(선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치질서는 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방

식을 채택한다는 것인가? 나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선언은 여성주의의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의 것이다.
_-☜G측--.---.---~흐~興

그 속에서는 개인적인 것 ‘ 만’ 정 치 적 이~켸一휜可一투~련可~호휴른~쿳r치-칠저 흘 자치 단체 테 이 불과 사실상 등치 시 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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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령히扉 자치휸릇W들이 총여학생회를 운영할 때, 그것은 자치질서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단이

기주의'라 손가락질 했던 것이 전혀 사실무근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름 없는 자신, 여성모임을 만드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속에 고립되어 있는 자신을 위해서는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희’보다 ‘모든 여성의 대표체로서의

총여학생회’인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여성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여성창조자들(끔찍한걸 창조했군 그래)

이 “5천여학우,’라는 일반명사에 기대었다면, 여성행동선본은 ‘‘모든 여성이 맘만 먹으면 억압에 저항할 수 있

때蒿(훑;펼";!밀뺀뾰 나은 필콰놓흘이있다군需체,페 폐,한 학뺌권라 학교탑촉와휄퉤춰훼
관료제에 대한 학생자치라는 절대다수의 공감대 위에서 학생회는 건설되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개인,으로

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립 속에서는 철폐할 수 없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개인적 해결이 아닌 집단적 젠항의 가능섬왼야말로 모든 운돔의핼싫이니까 말이
宜☎☜-=--一----=초-一독------.-.-一一二一☎■☎

다. 그렇다면 사실 문제는 ‘나쁠 수밖에 없는 학생회’에 ‘좋을 수밖에 없는 자치질서,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

판하고자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여성'의 수준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들과 ‘어떤
宕~~-~-~

집단의 여성.의수준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들과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울- oI초펴r록획

팃트프표班은쁘달낳이재 허구적인 대립은 그만두자더 이상 우리의 자치칠서를' 따라서 우리의 총여
학생회를(!) 나쁜 것만 다 모아놓은 ‘학생회’라는 것의 안티테제로서만 구성하는 짓은 그만두자.

3. 미완성의 올바롭 - 총여학생회로 가는 자치질서,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 사실은 우리가 늘 고민해왔던 것들울 다시 재구성해보기로 하자. 과거의 질문방

식에 대답하자면 이렇다. :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적 공간, 여성운동을 위한 공간인가?'' 그렇다! “총여학생회는 대

표체인가?” 그것도 그렇다! 총여학생회는 ‘학생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반여성주의적으로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거나, 자치질서는 ‘자치,이기 때문에 ‘학생회’와 대립되어 그 자체 올바르다는 식의 이항대립은 허구적인 것이

다. 그렇다면 다시, 총여학생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총여학생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첫째,

주의 자들

야

간

한다. 여기에는 여성

다는 여성행동선본의

문제의석이 포함된다. (이것은 이전에 ‘여성운동체로서의 총여학생회' 상이라고 말해졌던 측면이다.)

둘째, 총여학생회는 모든 여성들, 즉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적들(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제도,

성차별 문화 등)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오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있어 강력한 행위자여야 한다. (이것은 이전

에 ‘5천여학우의 대표체로서의 총여학생회', 즉 ‘학생회로서의 총여학생회' 상이라고 말해졌던 측면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제에 즉각적으로 덧붙여져야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

첫째, 여성운동의 확장과 심화는 여성자치단체들만의 것일 수 없다. 즉,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희'는 ‘자치단
체들의 테이블'로 등치될 수 없다. 사실 관건은 더 많은 여성들을 여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들에게 더 많이-__-.-훈-..一→울~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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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헤미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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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가. 따라서

의해 돈

‘집행부에 의해 독점되었던 총

여학생회'가 ‘자치단체에 의해 독점되는 총여학생희’로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굳렇게 모트흐것이던팥을-깬

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애Z'' 손을-괭르숨 뻔홱줅토=좽뾰됐홍:]다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할 것인
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둘째, ‘모든 여성'이라는 일반명사는 언제나 미완성이다. 늘 자각해왔듯이 여성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말
탁__...-☞흐흐백--一一--쉼흐호혹손

이다. 5천여학우는 없다. 그렇다면 누가 있는가? 어떤 서로 다른 조건이 있으며, 어떤 서로 다른 여성 집단들이 5

천여학우 안에 존재하는가? 5천여학우의 허구를 깨는 것은 ‘‘5천여학우는 없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어떤 측면
一=☜☜

에서 여성 일반의 문제가 가능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서로 다른 여성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여러분들의 몫이다.
록~~피☜☎

셋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술로건의 의미는 축소될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아무도 나를

대표할 수 없다는 선언이 오직 나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여성주의가 아니라 허접한 개인주

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성폭력을 ‘직접 당했기 때문에’ 성폭력에 반대하는가? 우리는늘 생리대를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요구하는가? 아니다.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나만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우린Z}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 읊 섀 눌 쓸 것 와 디 籌 - 죈 닸 은 록 신 읜 - 은 뻗 뻗 - 뼙 률 _ 활 좔 한 쟐

넷째뿔설-똴세쎈흘삘:이다 25%의 지지가 75%를 무마해주지는 않는다 이 역A
바이다. 문제는 이 75%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그것 때문에 우리는 ‘총여학생회'로서는

I 누구나 알고 있던

아무 말도 할 수 없

총여학생회는 구체적는가? 아니면 그것에도

인 개인 몇사람 (많든
옮 斧 르 = 즉 - 一 = ~ ~ - 돌

불구하고 ‘완전한 대표성,울 주장할 수 있는가? 물론 둘 다 아니다.

적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표한다. 총여학쟁회의 '대표성읖_몇一츠}람이 지

지했는가 라는 ‘‘ 숫자 '’ 에 서 활 오 년 짚 _ 닳 : 훑 답

총여 학생 회 戶 총여 학생 회 로 '가는는 자치질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독점이 아닐 수 있는 제도적

적이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고 한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지자치의 움직임들을 보다 안정

지/보족해주는 것 - 이런 것둘을 주장할 수 있는 선본,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생겼으면 좋겠

다 .


